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근본으로 돌아가 뜻을 얻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면 곧바로 어긋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면 곧바로 어긋나.”

問 如何是歸根得旨 師云 答엓卽乖 問 如何是疑心 師云
答엓卽乖也

근본은 삼라만상의 근원을 말한다. 우주 만물이 나온
곳, 사람이 나온 곳, 만가지 법칙이 나온 곳이 근원이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 뜻을 얻을 것인가? 조주 선사
는 대답하면 곧 어그러진다고 말했다. 말할 수 없고 생각
할 수 없는 것이 근본인데 어찌 말로 표현할 것인가. 그곳
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은 곧 어그러트리고 만다
는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 주면 그 설명으로 인
하여 마음의 진실과는 더욱 멀어진다. 그래서 대답하면
어긋난다고 말한 것이다. 

좌주(座主:강사)가 물었다. 
“출가한 사람도 속가가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출가는 좌주 당신의 일이오.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은 노승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
좌주가 말했다. 
“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곧 출가요.”

問 出家底人 還作俗否 師云 出家卽是座主 出與겘出老
僧겘管 云爲什졟겘管 師云 與졟卽出家也

출가란 탐진치 삼독의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하고도 세속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출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속
한 속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해서 해탈을 구하는 것도 또한 욕망의 세

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직 출가하지 못한 것
이다. 출가는 깨닫는 것이다. 나 자신이 완벽한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다.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행을 닦는 것이다. 아상을 버리고 인상을
버리고 중생상을 버리고 수자상을 버리고 조금씩 부처의
행을 수행해서 어느 날 완벽한 붓다의 행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이 있다. 부처의 행을 천

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
은 것인가에 대한 명제는 누구보다 깨달은 자가 더 잘 안
다. 부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 그
중에 하나는‘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부처
가 가는 길이 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섣부르게 이런저런 평을
할 문제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스승도 제자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루(無걼)의 지성은 사람마다 본래 구족(具足)하고
있다. 또 이르되 이것은 스승도 제자도 없다.”

問 無師弟子時如何 師云 無漏智性本自具足 又云 此是
無師弟子

무루지성(無걼智性)은 샘이 없는 지성이라는 뜻이다.
중생의 지혜는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흠이 있다. 이것을 샌다[有걼]고 말한다. 부처의 지혜
는 양쪽을 떠난 지혜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이것을 새지
않는 지혜라고 말한다. 이 지성은 사람이 천성적으로 타
고난 것이다. 스승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는 껍데기 관계이다. 진정한 관
계는 부처와 부처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문중에서는 스
승도 제자도 없는 것이 정상이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

달은 뒤에 인정해줄 스승은 필요하다. 스승은 경험자다.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가장 바르고 쉬운 방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스승에게 존경
과 감사함을 바친다. 이것은 제자가 할 일이다. 스승은 부
처가 태어남을 감사하게 생각할 뿐 어떠한 관계도 원하
지 않는다. 

TV 보기가 겁난다. 뉴스 듣기가 무섭
다. 연일 끔직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안
심을 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일까? 청소
년들은 또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따돌
림을 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어린 생명
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정치인들로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처방전을 쏟아놓고 있다.
나름 일리있는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것은 아
닐까. 내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드문 것 같다. 아직‘그때’가 안 와서
일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면 그럴까 싶기

도 하다. 당장‘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
당장은 호구지책이 더 시급할지도 모른
다. 어쩌면 그야말로 죽음보다는 삶이
문제인 이웃들에게는‘죽음’이 사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윤리적 삶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가
장 근본적인 대책은 죽음과 내생을 인
식시키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내가 이해하는 한, 불교는 그렇게 말

하고 있다. 만약 금생만이 문제라고 한
다면, 다시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서라도 금생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
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범죄자는 잡아
서 처벌할 수밖에. 그런 처벌이 대증요
법은 되겠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한 생만을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시안
인 것 같다.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으
로, 죽음 이후의 내생이라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간다. 그 삶이 지금 내가 살아
가는 이 삶보다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
고, 조금이라도 더 진보되고, 조금이라
도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유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금생의 이 삶에 대
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지
우고, 새롭게 쓰고 싶어서이다. 
다음 생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는 오늘 이 삶에서의‘손해’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다음 생을 위하여 나는 이 생을

닦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제 내게 남아 있는 시간이 그 얼마이든
지, 내생의 삶을 위한 양식을 장만하는
일에 쓰고 싶다. 
이러한 죽음의식에서 금생을 생각하

는 것, 그것을 나는 역사의식이라 부른
다. 이 역사의식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
이‘임종의 시간’이다.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웰 다잉(well dying)의
문제이다. 
“비록 백 년동안 악행을 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
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天上)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서경수 역, 〈미
린다팡하〉, 151쪽)

〈무량수경〉에서는 중생들이“지극한
마음으로 나의(아미타불의 …인용자)
나라에 태어나고자 함에도, 임종시에
대중들과 함께 그의 앞에 나타나지 못
한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장보살의 본원(本願)이 기록되어 있
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
면”(〈무량수경〉의 10념이 곧〈밀린다팡
하〉의 1념이다.), 아미타불께서 여러 대
중들을 데리고 환영하러 오신다는 말씀
이다. 
“죽을 때 한번만 부처님을 생각”하더
라도, 그렇게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말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염불이 곧 악

행이라는 무거운 돌을 실어주는‘배
(船)’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배는 우리를
실어서 고해바다를 건너간다. 극락이라
는, 나의 내생으로 나를 실어다 준다. 이
렇게〈미린다팡하〉는〈무량수경〉의 주
석서가 되기도 한다. 기쁘고도 놀랍다. 

스승과제자의관계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

무불선원선원장

동국대불교학부교수

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백개수레에실을만한바위라도
배에싣는다면물위에뜰수있다〈미린다팡하〉

제법무아(諸法無我)는‘모든 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는 의미이다. 여기서‘모든 법’이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
상법을 말한다. 불교에서 무아란 아(我)가 아닌 것이다. 여기
서 무아의 아는 인도 사상 속에서 나고 멸하며 변화하는 현
상이 없는 영원불멸의 실체(쯟體)를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
침에 의하면 이 실체는 경험되지도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는 대상이다.
이 제법무아는 다른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불교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다. 기존의 인도철학 전통에서 아(我)란 불
생불멸의 영원한 존재인 아뜨만(≻tman)을 가리킨다. 이 아
뜨만은 우주적 실체인 브라흐만(brahman)에 대비되는 개
인적 실체를 의미한다. 또 아뜨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계의 현상과 관계가 없고 수행이나 해탈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
본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무아가 완전히 없는 허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이론적인 의미와 실
천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론적인 의미의
무아는 무자성(無自性; nih. svabh≻va)을 말한다. 즉 고정된

본성이나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 무자성에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법에는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不生不滅] 고정된 것
이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일어나고
멸하며 변화해 가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과 관계없
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의미의 무아는 무소득(無所得;apr≻pti)

과 무가애(無 碍; an≻varan. a)를 말한다. 우리는 자기와 자
기의 소유물이 변하지 않고 항상 있길 바라며 그것에 대해
집착한다. 무소득은 바로 이와 같은 아집(我執)과 아소집(我
所執)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무소득에 기반 해서
장애나 막힘이 없는 자유자재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무가
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무아는 개인 혹은 세상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고 실천적인 무아는 이러한
이론적인 무아에 대한 자각에 기반 해서 더욱 완성되고 충
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이론적인 무아는 실천
적인 무아를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고 실천적인 무아는 불
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
我)의 두 종류로 설명한다. 먼저 인무아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
다. 예컨대‘나’라는 것은 색(色) 등의 오온(五蘊)으로 이루
어진 개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무아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변의 진리로

서의 법은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
五法)의 법, 오온의 법 등은 불교 초기 아비달마불교의 설일
체유부(說一切有部)에 의하면 그 법체가 영원히 지속하는
것[法體恒有]이지만 대승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한 원시불교에서도 오온ㆍ십이처(十二處)ㆍ십팔계(十八界)
등의 일체법은 무아라고 하여 굳이 인무아와 법무아를 나누
지 않더라도 모든 법이 무아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의 이상은 이와 같이 고정 불변한 것이 있다는 생각

과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 나 고(苦)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걸림이 없는 자재의 경지
를 얻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즉 분별을 여윈다는 말이다. 크
게 다른 것을 포용하는 것이기도 한 무아는 결국 대아(大
我)를 의미한다. 

‘변하지않는나없다’…大我가無我 그림·박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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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의

기초 교리〈28〉

사법인-③ 제법무아

두타선원((頭頭陀陀禪禪院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
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
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
입하므로견성을체험하시어깨달음을이루시기바랍니다.

수류도법지도자과정(스님들포교에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마음은하나<본선원장법헌스님>

유식30송
불안, 걱정제거법수행
<무아선원장혜원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심사위원송원이연재>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관념관습을버려야
참마음을알게된다<법헌스님>

불교입문교리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정화스님>

간화선생활수행
네가있어내가존재한다
<무아선원장혜원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없으면마음은존재하지않는다
휴면근육재생및호흡법<법헌스님>   

서각및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죽허김정규>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전화02)747-4268. 010-4413-4268 
서울종로구낙원동58-1 종로오피스텔619호

*종무직 봉사자 모집 (헤택: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월

화

수

목

금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강의내용과 시간표】

설법·화술
무료공개강좌

- 40년 노하우,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국민011-24-0405-181 | 농협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02)747-1567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무료공개강좌 : 2012년8월30일(목)오후4~6시

◆수시접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2개월 과정)
◆종합반을 진도식 교육이 아닌 훈련식으로 교육
◆개인지도 : 환영(직접 상담 결정)

설법연수일정

범음범패학인 모집

초·중·고급과정 수시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2시 강의)

↽초급과정 : 도량석, 새벽종성, 저녁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과정 : 사시마지, 각종불공, 시식(관음시식)
↽고급과정 : 49재의식, 구병시식, 점안의식, 예수재, 

수륙재 의식 등

호적(태평소), 작법무(바라무, 나비무), 
사물작법(태징, 북, 목탁, 요령 등)

회원제 운영, 수강료 무료, 수시모집, 각 사찰
포교와 제반불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실전강의

■교육장소 :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618 (삼보사)
■문 의 처 : 010-4910-6358 / 010-8612-6914

대 승 불 교 염 불 원

과 정

특 강

운영방법


